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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(R&D)투자 생산성 높일 해법 찾는다
 - 5. 26., ｢기술혁신 프론티어 포럼｣ 발족

 - 박성욱 SK하이닉스 고문을 좌장으로 산-학-연-관-정 혁신리더 참여
 - 6월부터 격월 토론회(포럼) 개최해 국가 연구개발(R&D) 시스템 개편 해법 모색

  산(기업)·학(대학)·연(연구기관)·관(정부)·정(국회) 최고 전문가들이 국가연구개발(R&D) 

생산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 ｢기술혁신 프론티어 포럼｣을 발족한다.

  우리나라는 과거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잠재성장률이 

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로(90년대7.2%→10년대2.6%), 기술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

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, 2050년대 전후에 제로성장에 직면할 수 

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. 국가 연구개발(R&D) 투자가 100조 원을 

돌파했지만,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함께 성과를 높이기 

위한 국가혁신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.

  이러한 시기에 ｢기술혁신 프론티어 포럼｣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

모여 국가 연구개발(R&D) 시스템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, 

기업친화적 연구개발(R&D)시스템 구축, 연구기관 성과 확대, 국제협력 활성화, 

연구개발(R&D) 과정(프로세스) 개선, 연구자 사기진작, 임팩트 있는 연구개발(R&D) 

프로그램 도입, 기술혁신 민관 협력(거버넌스) 개선 등 핵심 쟁점(이슈)을 

발굴해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.

  박성욱 SK하이닉스 고문(전 SK 하이닉스 부사장)이 좌장을 맡고, 주영섭 

서울대 교수가 고문으로 참여하며,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, LG이노텍 

강민석 최고기술책임자(CTO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원욱 전무 등 경험이 

풍부한 기업의 최고(기술)경영자와 공학한림원·기술경영경제학회·산업연구원·

과학기술정책연구원·한국공학대학교·생산기술연구원·전자기술연구원·산업기술평가원·

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기관장·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토론회(포럼)의 

방향을 정하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.

  1차 토론회(포럼)는 6월 중 개최되며 이후 격월로 주요 쟁점(이슈)을 다룰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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